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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ive coping management

of stress towards self-efficacy in students of dental hygiene department.

Methods :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filled out by the students of dental hygiene department

in Daegu from April to May, 2013. Descriptive statistics and frequency analysis, t-test, ANOVA

and correlation analysis were analyzed using SAS (version 9.2) for statistics.Corresponding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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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 The overall stress coping score was 2.54. Problem-focused coping was 2.50, and

social support-seeking coping was 2.60 in active coping. Emotional coping was 2.29, and hopeful

thinking coping was 2.76 in passive coping. The level of self-efficac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varied significantly depending on grade, satisfaction with major, subjective health

status and smoking status. The stress coping method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varied

significantly depending on academic achievement and satisfaction with major. The results showed

that the level of self-efficacy was associated with stress-coping methods.

Conclusions : Self-efficacy of students of dental hygiene department was associated with stress

coping methods.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programs for stress coping to increase self-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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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기효능감 치위생과: , ,

서론

스트레스는 생활의 일부분이며 모든 질병의 원인을 스트,

레스와 연관시켜 정신적 문제 뿐 만 아니라 신체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주원인으로 알려져 있다1) 스트레스에 대한 인체의.

반응은 각종 병리적인 현상을 일으켜 여러 구강질환의 발병

이나 악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으며2) 이러한 스,

트레스를 적절하게 해소 하지 못하면 심한 좌절감이나 무력,

감 상실감 등을 느끼며 생활과 건강까지도 악영향을 받는다, ,
3) 스트레스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며. ,

스트레스 상황에 부딪히면 누구나 대처방법을 사용하게 되므

로 스트레스 대처 문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4) 스트레스.

의 양상과 정도는 발달과정과 특성이 다르듯이 각 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대학생들은 정체감 인생관 및. , ,

사회적 가치관 등이 확립되는 시기로 진리탐구 및 교양교육

과 아울러 자신의 직업과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며 사회적

위치를 정립하는 기간이며5)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요구되,

는 경쟁과 압력을 극복하고 적응하면서 성인으로 성숙해 나

가야 하는 시기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대학생들은 자.

율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교육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공학

습 가치관 대인관계 취업 및 진로문제등과 같은 다양한 유, , ,

형의 스트레스 요인을 경험하고 있다6,7) 이런 상태로 만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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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가 오랜 시간 지속되면 스트레스에 의해 지속적으로

생성된 코티졸이 호르몬 분비에 악영향을 미쳐 질병을 일으

키고 면역기능 저하 피로 생리불순 정력 감퇴 등을 유발하, , , ,

며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며,
8)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나타나,

는 증상으로 주로 신경 예민 걱정 근심 불안 두통 목이나, , , , ,

어깨 등의 통증 불면 등을 호소하는 신체적 행동적 심리적, , ,

증상이 모두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9) 따라서 스트레스대처.

를 잘하는 것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며 학교생활의 만족도,

도 높아질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임을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스트레스 및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자존

감 자기효능감등을 들 수 있으며,
10) 자기효능감이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

에 대한 신념을 뜻하며11) 또한 자기효능감은 긴장을 유발하,

는 사건에 대한 대처방식에도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4) 자기,

효능감은 스트레스 대체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자기효능.

감이 낮은 경우 과제를 실제보다 더 어렵다고 믿거나 문제해

결에 있어 폭넓은 시각을 갖지 못하기도 하고 의기 소침해하

거나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기도 하며12) 자기효능감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스스로 자신의 스트레스를 관리 조절함으로써,

스트레스 관련 증상이 낮아진다고 보고하고 있으며13) 간호,

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의 경우 취업

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14) 또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자기 통제력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5) 즉 위의 선행연구를 종합해볼 때 스트레스 대처. ,

방식과 자기효능감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적절한 스트레스를 대처함으로써 건강한 학교생활로 이어지

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과 자기효능감에 따

른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연구함으로써 학생들의 스트레스

관리 방안 마련 및 학교생활 지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 하고

자 한다.

연구방법

연구대상1.

본 연구의 대상자는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D

치위생과 학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 시기는1·2·3 ,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법을2013 4 1 5 30

이용하였다 설문지 부중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미흡한. 316 66

부를 제외한 부를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250 .

연구방법2.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문항은 자기효능감 척도는 홍16)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를 참고 하여 일반적 자기효능감, 17

문항 사회적 자기효능감 문항을 전혀 아니다 점에서 아, 6 ‘ ’ 1 ‘

주 그렇다 점으로 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5 Likert 5 ,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스트레스 대처방.

식 척도는 과 가 개발한 스트레스 대처방식에Folkman Lazarus

기초하여 김17)이 요인 분석하여 선택 개발한 척도를 박, 18)이

발췌하여 적극적 대처 문항 소극적 대처 문항을 전혀, 12 , 12 ‘

사용하지 않는다 점 아주 많이 사용한다 점으로’ 1 , ‘ ’ 4 Likert

점 척도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그 대처방식을 더 많이4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통계분석3.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은 을 이용하여 연구SAS (ver 9.2)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자기효능감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

점수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

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

의 비교를 위해 집단별 평균치 분석을 실시하였다 집단이.

수준일 때는 독립표본 를 실시하였고 수준 이상 일2 t-test , 3

때는 일원배치 분산분석 을 실시하였으며 자기효능(ANOVA) ,

감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상

관분석을 실시하였고 모든 통계적 유의성의 판단 기준은,

로 하였다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대처방식 측정도구p<0.05 . ,

의 신뢰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신뢰도,

계수는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신뢰도계수는 이었0.835, 0.625

으며 전체 자기효능감의 신뢰도 계수는 로 높은 신뢰도, 0.839

를 보였으며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 신뢰도계수는, 0.793,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신뢰도계수는 이었고 전0.678 ,

체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신뢰도계수는 으로 나타났다0.810 .

연구결과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1.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세 이상이 로 가장 많았고20 43.6% ,

평균 연령은 세였다 학년은 학년이 로 가장 많았19.44 . 1 38.0%

고 종교는 불교 거주상태는 자택 기숙사, 25.2%, 6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은 중 로 과반수18.0% . 76.4%

이상 이었고 성적은 중 로 과반수 이상 이었다 전공만, 79.2% .

족도는 보통 만족 이었으며 주관적 건강상태는72.0%, 22.4% ,

건강하다는 응답이 로 가장 많았고 흡연여부는 비흡연50.8% ,

이 로 거의 대부분이었고 음주여부는 음주하는 대상자9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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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규칙적 운동여부는 하지 않는 대상자가 이었70.0%, 92.4%

다<Table 1>.

Variable Divisions N(%)
Age 18 54(21.6)

19 87(34.8)

20≥ 109(43.6)

Grade Freshman 95(38.0)

Sophomore 91(36.4)

Junior 64(25.6)

Religion Protestant 35(14.0)

Buddhism 63(25.2)

Catholic 10( 4.0)

Others 142(56.8)

Living state With family 163(65.2)

Alone 36(14.4)

Dormitory 45(18.0)

Others 6( 2.4)

Economic status High 1( 0.4)

Average 191(76.4)

Low 58(23.2)

Academic standing High 8( 3.2)

Average 198(79.2)

Low 44(17.6)

Majored in dental hygiene

of satisfaction

Satisfied 56(22.4)

Average 180(72.0)

Dissatisfied 14( 5.6)

Subjective health condition Healthy 127(50.8)

Average 115(46.0)

Unhealthy 8( 3.2)

Smoking No 238(95.2)

Yes 12( 4.8)

Dringking No 75(30.0)

Yes 175(70.0)

Exercise No 231(92.4)

Yes 19( 7.6)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자기효능감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2.

연구대상자의 자기효능감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Table

와 같다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평균 사회적 자2> . 3.22±0.42,

기효능감은 평균 이었고 전체 자기효능감은3.35±0.52

이었다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적극적 대처방식은3.25±0.39 .

하위영역인 문제 중심 대처방식은 사회적 지지추2.50±0.44,

구 대처방식은 이었다 소극적 대처방식은 하위영2.60±0.50 .

역인 정서적 대처방식은 소망적 사고 대처방식은2.29±0.44,

이었으며 전체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이2.76±0.45 2.54±0.33

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차이는

과 같다<Table 3> .

학년에 따른 자기효능감은 학년이 으로 학년2 3.34±0.36 1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전공3.19±0.44 (p=0.024),

만족도에 따라서는 만족이 보통 불만3.42±0.41, 3.22±0.37,

족 로 만족할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주관2.92±0.12 (p<0.001),

적 건강상태에 따라서는 건강하다는 대상자군이 3.32±0.39

로 보통 건강하지 않다는 대상자군 보3.19±0.36, 2.98±0.44

다 높았다 흡연여부에 따라서는 비흡연군이(p=0.004).

로 흡연군 보다 높았다 연령3.27±0.38 2.90±0.29 (p=0.001). ,

종교 거주상태 경제수준 성적 음주여부 규칙적 운동여부, , , , ,

에 따른 자기효능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4.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 차이

는 와 같다<Table 4> .

성적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성적이 상위인 군이

로 중위인 군 하위인 군 보다2.86±0.25 2.54±0.33, 2.48±0.31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전공만족도에 따라서(p=0.010),

는 만족이 로 불만족 보다 높게 나타났다2.63±0.34 2.39±0.43

그 외의 다른 특성들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p=0.020).

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기효능감및스트레스대처방식상관관계5.

연구대상자의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상관관

계 분석결과는 와 같다<Table 5> .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사회적 자기효능감(r=0.399,

전체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적극p<0.001), (r=0.947, p<0.001),

적 대처방식 전체 스트레스 대처방식(r=0.338, p<0.001),

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사회적(r=0.207, p=0.001) ,

자기효능감은 전체 자기효능감 스트레스(r=0.673, p<0.001),

적극적 대처방식 전체 스트레스 대처방식(r=0.364, p<0.001),

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전체(r=0.212, p<0.001) ,

자기효능감은 스트레스 적극적 대처방식(r=0.400,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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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Subscales M±SD Max Min
Self-efficacy General 3.22±0.42 2.00 4.53

Social 3.35±0.52 1.50 5.00

Overall 3.25±0.39 2.13 4.35

Stress-coping

methods

Active coping

Problem-focused 2.50±0.44 1.33 4.00

Social support seeking 2.60±0.50 1.17 3.83

Passive coping

Emotional 2.29±0.44 1.17 3.67

Hopeful thinking 2.76±0.45 1.67 4.00

Overall 2.54±0.33 1.71 3.46

Table 3. Self-efficacy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 Divisions M±SD t or F p-value

Age 18 3.21±0.39 1.56 0.213

19 3.31±0.41

20≥ 3.23±0.36

Grade Freshman 3.19±0.44b 3.81 0.024

Sophomore 3.34±0.36a

Junior 3.22±0.30ab

Religion Protestant 3.23±0.38 0.14 0.936

Buddhism 3.26±0.40

Catholic 3.32±0.28

Others 3.25±0.39

Living state With family 3.21±0.36 1.66 0.177

Alone 3.32±0.44

Dormitory 3.33±0.44

Others 3.35±0.25

Economic status High 3.61 0.48 0.619

Average 3.25±0.37

Low 3.24±0.44

Academic standing High 3.54±0.30 2.41 0.092

Average 3.24±0.39

Low 3.24±0.38

Majored in dental hygiene of

satisfaction

Satisfied 3.42±0.41a 11.60 0.001

Average 3.22±0.37b

Dissatisfied 2.92±0.12c

Subjective health condition Healthy 3.32±0.39a 5.59 0.004

Average 3.19±0.36b

Unhealthy 2.98±0.44b

Smoking No 3.27±0.38 3.31 0.001

Yes 2.90±0.29

Dringking No 3.20±0.38 -1.25 0.214

Yes 3.27±0.39

Exercise No 3.24±0.38 -1.71 0.088

Yes 3.40±0.39
*p 0.05,〈 **p 0.01,〈 ***p 0.001, by ANOVA〈
a,b,cThe same characters are not significant by Scheffe test

Table 2. Self-efficacy and Stress-coping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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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스트레스 대처방식 과 유의한 양의(r=0.241, p<0.001)

상관관계가 있었다 스트레스 적극적 대처방식은 스트레스.

소극적 대처방식 전체 스트레스 대처방식(r=0.423, p<0.001),

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스트(r=0.862, p<0.001) ,

레스 소극적 대처방식은 전체 스트레스 대처방식(r=0.824,

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p<0.001) .

Variable Divisions M±SD t or F p-value
Age 18 2.49±0.39 1.43 0.240

19 2.52±0.30

20≥ 2.58±0.31

Grade Freshman 2.52±0.33 0.24 0.784

Sophomore 2.55±0.32

Junior 2.55±0.33

Religion Protestant 2.46±0.30 1.03 0.380

Buddhism 2.54±0.38

Catholic 2.63±0.37

Others 2.55±0.30

Living state With family 2.52±0.34 0.71 0.549

Alone 2.60±0.28

Dormitory 2.54±0.32

Others 2.63±0.32

Economic status High 2.67 0.10 0.905

Average 2.54±0.33

Low 2.55±0.30

Academic standing High 2.86±0.25a 4.72 0.010

Average 2.54±0.33b

Low 2.48±0.31b

Majored in dental hygiene of

satisfaction

Satisfied 2.63±0.34a 3.98 0.020

Average 2.52±0.31ab

Dissatisfied 2.39±0.43b

Subjective health condition Healthy 2.57±0.32 1.12 0.328

Average 2.51±0.33

Unhealthy 2.54±0.34

Smoking No 2.54±0.33 -0.22 0.828

Yes 2.56±0.28

Dringking No 2.55±0.30 0.23 0.822

Yes 2.54±0.34

Exercise No 2.53±0.32 -1.26 0.209

Yes 2.63±0.39
*p 0.05,〈 **p 0.01,〈 ***p 0.001, by ANOVA〈
a,bThe same characters are not significant by Scheffe test

Table 4. Stress-coping method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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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및고안

치위생과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

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및 스트

레스 대처방식의 비교를 위해 집단별 평균치를 분석하였고,

자기효능감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치위생과 학생들의 효율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치위생과 학생들의 전체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평균 2.54

이었고 적극적 대처에서 문제 중심 대처는 사회적 지지, 2.50,

추구 대처는 이었으며 소극적 대처로 정서적 대처가2.60 ,

소망적 사고대처는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치위2.29, 2.76 .

생과 학생들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으로 소망적 사고대처 사,

회적 지지추구 문제중심 대처 정서적 대처 순으로 전 등, , 19)과

박20)의 결과와도 일치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치위생과 학,

생들은 적극적 대처의 문제중심 대처보다 소극적 대처의 소

망적 사고대처로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소극적 대처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그러나 노 등. , 21)은 문제해

결 중심 사고와 사회적 지지추구를 하는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를 하는 경우에 자기조절 자기효능감이 적극적 대처와,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극적 대처를 사용할,

경우 자기효능감이 높고 자기조절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였,

으며 손, 22)도 적극적인 대처를 사용하여 문제해결을 했을 경

우 자기효능감이 높아지고 효율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다

고 하였다 따라서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소극적 대처방법으.

로보다는 좀 더 적극적 대처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자기조절

능력 자기효능감이 증가한다고 볼 때 치위생과 학생들의, ,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소극적 대처방법보다는 적극적 대처방

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에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법을

활용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지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에서는 학년보다 학년이 전공만족도가 높을1 2 ,

수록 자기 효능감이 높게 나타났고 윤과 윤, 23)의 연령이 높을

수록 자기효능감이 증가하였고 정, 24)은 자기효능감이 높을수

록 좋은 학업성취를 가지며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 한다고,

하였다 정 등. 25)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전공만족도 또한 높게

나타나 학년이 높아질수록 자신의 취업과 전공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전공에 대한 능력 또한 향상되어 나타나 결과로,

보여 진다 자기효능감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 수행 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으로 연령이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신

의 전공에 대처 할 수 있는 능력이 증가되는 것을 말하며,

학생들은 바람직한 학교생활을 하고 변화하는 현대사회에

유능한 인력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높은 자기효능감이 요구

된다26) 특히 대학생 시기에 있어 올바른 진로선택은 중요한.

과제이며 올바른 진로선택에 있어서 자기효능감은 목표수준,

과 몰입에 영향을 주어 개인의 진로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

을 하게 된다고 볼 때27) 자기효능감의 중요성을 본 연구와

선행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스트레스 대처방식에서는 성적이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Variable
General

self-efficacy
Social

self-efficacy
Overall

self-efficacy

Active
stress-coping

method

Passive
stress-coping

method

Social self-efficacy 0.399***

Overall self-efficacy 0.947*** 0.673***

Active

stress-coping

method

0.338*** 0.364*** 0.400***

Passive

stress-coping

method

-0.008 -0.029 -0.016 0.423***

Overall

stress-coping

method

0.207** 0.212*** 0.241*** 0.862*** 0.824***

*p 0.05,〈 **p 0.01,〈 ***p 0.001〈

Table 5. Correlations between self-efficacy and stress-coping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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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을수록 스트레스를 잘 대처하였다 유와 최.
28)의 연구에서

는 치위생과 학생의 정서적 인식이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

친다고 하여 전공을 선택하고 선택한 전공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학교생활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정과 최,
29)는 성적이

높을수록 전공만족도도 높게 조사되어 학생들은 성적에 따,

라 전공만족도 스트레스 등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들에서 성적은 학교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성적에 따라 전공만족도나 스트,

레스에 영향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보여 지며 성적향상,

을 위한 학생들의 학생지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자기효능감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 상관관계에서는 일반적,

사회적 전체 자기효능감에서는 스트레스 적극대처방식과 전,

체 스트레스 대처방식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였고 스트,

레스 적극적 대처방식에서는 소극적 대처방식과 전체 스트,

레스 대처방식에서 스트레스 소극적 대처방식은 전체 스트,

레스 대처방식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나 자기효,

능감과 스트레스는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30) 및

원과 박31)은 자기효능감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스스로 자신의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조절하여 스트레스가 낮아진다고 보고

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고 신, ,
32)은 자기효능감

의 수준이 스트레스의 대처에 유익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경우 자신이 활동을 선택하고 노력하며,

강한 인내심으로 이겨내고 자기효능감이 낮은 경우 문제해,

결에 있어 폭넓은 시각을 갖지 못하고 의기 소침해하거나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는다33)는 결과를 볼 때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학생들의 스트,

레스 대처에 있어 자기효능감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학교에서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고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

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효,

능감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대처를 효율

적으로 잘 관리하면 적극적으로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다

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치위생과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을 증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하며 스트레스를 잘 대처할,

수 있는 학교교육의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연구대상자를 편의표본추출을 통

하여 선정하였으며 연구결과를 전체 치위생학과에 적용하, ( )

여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는 추후 연.

구에서 대표성 있는 표본추출을 통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기효능감이 스트레스에 미치.

는 영향 요인 및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수들과의

관계가 제시되어야 하며 단면조사로 이루어져 변수들 간의,

선후관계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향후 체계적인 연구방법을.

통해 본 연구의 재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딪는 대학생들이 스트

레스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자기효능감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고 생각된다.

결론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의 자기효능감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파악하여 치위생과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효율적

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시행하였다 년 월. 2013 4 1

일부터 월 일까지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치위생과에서 전5 30

학년 중 일부 대학생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250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

전체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이었고 적극적 대처에1. 2.54 ,

서 문제중심 대처는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는2.50, 2.60

이었으며 소극적 대처로 정서적 대처가 소망적, 2.29,

사고대처는 으로 나타났다2.76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정도는 학년 전공만족2. ,

도 주관적 건강상태 흡연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

있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성적 전공만3. ,

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자기효능감 정도에 따라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사용과4.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 해보면 치위생과 학생들의 자기효능감

에 따라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따라서 치위생과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스트레스에 대.

처 할 수 있도록 자기효능감을 증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학습지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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